
영화‘더 킹’에 대한 목포시의회 입장

- 예향 목포 이미지 실추 우려, 영화사 대해 유감 표명 -

최근 개봉한 영화 ‘더 킹’에 대해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가 영화 내

목포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장면과 대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 킹’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목포 출신의 검사가 핵심 라인에 편승

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중 닥치는 위기를 그린 범죄드라마이다.

목포시민들은 영화에서 등장하는 ‘들개’라는 조직은 현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목포의 이미지를 조폭과 연관시키게 만들어

지역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영화 내에서 일명 ‘들개파’의 본거지로 사용된 도축장이 목포에

현존하는 것처럼 전달된 점과 도축장 내의 선정적이고 잔인한 장면,

전라도 사투리로 이뤄진 거친 대사 등으로 인한 문화콘텐츠의 낙인

효과라는 악영향이 유발될 수 있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과거 2004년 개봉한 ‘목포는 항구다’에서도 목포가 조폭의 이미지와

결부돼 이미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목포시의회는 관객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과 대사에 대한 영화 제작사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조성오 의장은 “2017년은 국내 최장 노선을 자랑하는 목포해상케이블카와

함께 목포시가 1000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

이므로, 영화사 측은 목포시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목포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